
1. 서론 

현재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졸업

생들은 주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사립대학

인 D 대학의 경우 2015학년도 졸업생을 전수 조사한 결

과 전체 취업생의 77.6%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

소기업체에 취업하였고, 대기업 취업 비율은 전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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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합적 인재를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다방면 전공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실무 융합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교육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 과정에 기존의 전공영역과 교양영역 이외

에 융합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둘째, 기업실무와 연계하여 타 전공학생들만을 위한 전공교과목인 융합교과목을 개설하고,

셋째, 융합교과목을 4개씩 묶어서 융합모듈의 형태로 하여 하나의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개설한다. 지방사립대학인 D대학에

서는 2016년도부터 이러한 융합모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수강생 수, 수강률 및 강의만족도 등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융합모듈들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설계맞춤전공을 저비용으로 수월하게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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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trategy to educate the core contents of various major fields 

in practical and convergent ways in universiti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irst, 

convergence field is established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ajor and the liberal arts 

field. Second, convergence courses are created in connection with job ability, which are major curriculum but only 

for students in other departments. Third, convergence courses are organized in the form of module curriculum, which 

is a small-sized and independent curriculum consisting of 4 courses. D University, one of the local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has provided such convergence module education since 2016, and satisfactory results have 

been obtained in the course enrollment rate and the course evaluation, etc. By combining these convergence modules 

in various ways, it is possible to easily create customized majors required and designed by local companies at low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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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기업의

소재지 분포는 64.5%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대구․경

북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내 16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전공분야에서 심화된 세부전문지식을 갖춘 졸업생과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폭넓은 실무융합역량을 갖춘 졸업

생 중 누구를 채용하시겠느냐?’라고 설문조사 한 결과

76.5%가 실무융합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채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Fig. 1(a)]. 그리고 367명의 졸업생을 대상으

로 ‘직장생활에서 더 필요한 기능(능력)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취업자의 67.1%(미

취업자의 경우 54%)가 전공분야 심화지식보다는 다방면

의 실무분야 융합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Fig.

1(b)].

(a) Company’s preference (b) Graduate’s preference

Fig. 1. Survey results of preference on major specialty

and practical convergence ability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지역 인근의 중소기업

에 주로 취업을 하는 지방소재 대학 재학생(학부생)들에

게는 심화된 전공교육을 축소하더라도 기업이원하는 다

방면의 실무 융합교육을 확대하여 중소기업맞춤형 실무

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대학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역 중

소기업에 취업하면 지역 기업을 성장시키는역할을 하게

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한 지역기업은 기업 경쟁력이 강

화되어 다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됨으로써 궁극적으

로 지역기업-지역대학-지역사회의 선순환적 상생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전공 이외 다방면의 실무역량

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지만 대학에서는학과별로 심화된

전공교육에 치중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폐쇄적 학과체제 학사구

조 하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공 이론 위주로 가르치

는 대학교육이 혁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한 이러한 실무융합교육이 대학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과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과과

정 개편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공 이외에 다양한 학문 분야를 학습할 기회 제공하고

전공교육과 취업과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학 차원의 교육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실무 융

합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학 차원의 융합교육 전략을 제

안하고 이를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 중소기업 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얻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학생들에게 실무 융합교육을 제공할 새로운 융합교육

전략을 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검

토해 보았으며, 대학에서의 실무교육과 융합교육에 대해

고민한 성과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들 연구는 (1)융합교육이라는 중심적 논제와는다소

거리를 두고 기존의 전공 중심적 대학 교육 시스템 안에

서 실무교육과 전공교육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의 발생

을 염두에 둔 성과들과 (2)융합교육의 틀 안에서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구성이라는 전제에서 고민한 결과들로 구

분해 볼 수 있겠다.

기존의 틀 안에서의 연구들은 첫째, 전공 이외에 실무

역량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전공 과정을

보완하는 경우[1-3], 둘째, 대학이가지고 있는기본 인재

상과 기본역량에 기반하여 대학교육의 기본 방향을 구성

하고 실무교육과정을 구축한경우[4-7], 셋째, 효율적 융

합교육을 위해 교과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경우[8], 넷째, 졸업 후 진로 등과 같은 실무적

으로 중요한 학생들의 객관적 니즈(needs)와 주관적 희

망(wants)을 대학 교육에 정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살

펴본 경우[9] 등으로 일별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대학이 급변하고 있는 교육 환

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함의를 발

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전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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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학교육 체제 안에서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마련 한 전공 진로 트랙, 전공 풀(pool)제등의 다양

한 방법이 모색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

나 기존의 전공 중심 체제 안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수준

에서의 정책은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를 보

인다고 평가되고 있다[10,11].

따라서 본격적인 의미에서 학제간의 융합을 전제에

두고 접근하는 연구들이 본 연구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실무융합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한 기존 연구의 경우 대체로 다양한 학문분야

를 대학에서 융합적 형태의 교육과정으로구현하는 문제

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희용등은대학의 인문, 사회 및예술간융합교육의

활성화를 논의하면서 시대적 트렌드의 맹목적추종을 지

양하고, 실용성 중심의융합교육을 지향하며, 영재교육의

차원이 아닌 대안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

하였다[12]. 박만엽은 특히 공학도를 위한 융합교육을 언

급하며 인문학적 자질, 그중에서도 특히 글과 말의 창의

적 배움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였다[13]. 홍병선은 융합교

육에서 기초교양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동시에 융합교

과목의개발과융합전공의개발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14].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때, 융합교육이 수월성 교육이

아닌 보통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서 실용성에초점을 둔

현실적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다양한 학문 분야

의 시너지까지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며 과목 단위의 융

합과 학제 단위에서의 융합이 동시에진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끌어낼 수있었다. 하지만 이들연구는 이러한 융

합교육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아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혜영은 이러한 측면에서 융합교육과정 안에 기초적

인 융합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초 융합교과목을 배치함

으로써 기존의 교육과 융합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기초

융합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5]. 이는 융합

교육과정이 기초에서 고급수준에 이르는 단계적 구성을

갖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용하며, 특히 기초단계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을 융합교육과정으로 유도할 수있도록 설

계된 교과목들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1)다수 학생들을 위

한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내용의 융합교육을 지향하며,

(2)다양한 전공들의 시너지를 고려한 과목 및 학제 단위

의 융합 교육과 (3)기초 수준에서 고급 수준으로 심화되

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기초한 융합교육모델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비해 좀 더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제안된

사례 모델은 융합교육 과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많은 대

학에 실천적 측면에서 발견적(heuristic)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융합모듈 교육과정 – 실무융합교육 

전략

3.1 융합영역 및 융합교과목 개설

Fig. 2. Major, liberal arts, and convergence field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소

재 사립대학에서는 지역 기업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실무융합교육은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교양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대학교육과정에 융합영역을 추가할 것을 제

안한다. 융합영역이란 자기전공 학생들이 아닌 타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공교육 과정으로 실무 융

합교육을 위해서 각 전공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업실무와

연계한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각 전공에서는 융합교과

목을 개설하면 개설한 학과의 재학생들은 이 과목을 수

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현재 비전공학생

들이 다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고 싶

어도 현실적으로 기존 전공 학생들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강을 기피하고 있지만, 이러한 융합 영역을 신

설하고, 융합교과목을 개설하게 되면 전공이 다른 재학

생들도 다양한 전공교과목을 비교적 수월하게 이수할 수

있게 된다.

3.2 융합교과목의 모듈화 

융합교과목은 비전공학생들을 위해 핵심적인 전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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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교양이나 전공과목

과는 차별화된 내용과 방법을 가져야 한다. 융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제공하기위하여 융합교과

목을 개별 교과목 단위로 개설하지 않고 몇 개의 교과목

으로 구성된 모듈(module) 단위로 개설하고 원칙적으로

2학점 교과목 4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모듈 내 교과목은 특정한 기초직무역량(주로 인문사

회계 개설 모듈) 또는 취업역량(주로 이공계 개설 모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통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모듈단위 교육과정은

Table 1에 나타나 있듯이 원칙적으로 ① 기초교과목 ②

심화교과목 ③ 실무Ⅰ교과목 ④ 실무Ⅱ교과목의 단계로

구성된다. 융합교과목 및 모듈 명칭을 정할 때 비전공자

들이 교과목과 모듈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정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교과목 단계별로 지역 중소기

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병행활동 수행하며, 특히 실무Ⅰ,

실무Ⅱ 교과목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실무진이 수업을

전담하거나 적어도 전임교수와 수업을 분담하여 실무교

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eps Curriculum explanations

① Basic Basic courses for completion of module courses

② Intensive Theoretic courses for application and practice

③ Practice 1
Practice and experimental courses for enhancing
practical capability

④ Practice 2
Company-project-based courses such as PBL,
Capstone Design, etc

Table 1. Training steps for convergence module

3.3 융합교육 확대 전략 

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Nano Degree’ 학위증 수여: 재학생이 특정한 융합

모듈을 선택하여 모듈 내 4과목 모두를 이수하였을 경우

에 대학 자체의 비공식 학위인 ‘Nano Degree’ 학위증을

수여하고, 이를 졸업장에 표기한다. 이는 해당 모듈이 지

향하고 있는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이 충분히

노력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다고대학이 자체

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② 모듈 통과(pass) 인증 조건: 반면 현실적으로 재학

생의 전공 시간표를 고려하면 융합모듈 내 모든 교과목

을 이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융합모듈 내 교과목 총

학점 수의 1/2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융합모듈을 통

과(pass)하였다고 간주한다.

③ 동일계열 융합교과목 전공 대체학점으로 인정: 자

신이 속한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에 흥미를 잃은 고학년

재학생들이 융합교과목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동일계열(이공계, 인문사회계, 예체능계)의 융합교과목

을 이수할 경우 최대 18학점까지 전공교과목 이수 학점

으로 인정해준다.

④ 졸업요건으로 최소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지정: 학

생들이 전공 학위를 받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

공 60학점 이상및 교양필수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조건 이외에 타 계열에서 개설한 융합모듈 1개를 포함하

여 최소 2개이상의 융합모듈을 통과해야 하고 통과한 모

듈을 포함하여 모두 18학점 이상의융합교과목을 수강해

야 한다.

⑤ 전공개설학점 축소: 재학생들의 융합교과목 이수

가 증가하면 전공 및 교양 교과목 이수학점이축소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공 학과에서는 심화 전공과목 개설

을 지양하여 전공개설 학점을 축소하는 대신 그에 해당

하는 만큼 융합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교수는 학과 소속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전공교과목을 강의하는 대

신 대학전체의 다양한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

교과목을 강의하게 된다.

⑥ 일부 교양교과목을 융합교과목으로 개편: 기존에

개별 교과목 단위로 단편적으로 강의하던 교양교과목 중

취업능력 향샹을 위해 실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교양

교과목은 교과내용을 실무적으로 개편한 뒤 유사한 교육

목표를 가진 교과목들과 한데 묶어 모듈화시킨다.

⑦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용이: 재학생들은 이러한

융합모듈 교육과정을 통해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폭넓게

이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해당 전공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은 추가로 관심 있는 전공의

전공과목을 해당 전공학과 학생들과 같이 수강함으로써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쉽게 이수할 수 있게 된다.

4. 융합모듈 교육과정 운영 결과 

4.1 융합교과목 개설 및 운영결과

D 대학에서는 2016학년도부터 앞에서 설명한 방식대

로 융합모듈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2년에 걸쳐 이루어

진 융합모듈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설명한 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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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들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파악하기 위하

여 해당 교과목들의 개설교과목수, 평균 수강생 수, 수강

등록률 및 강의만족도를 전공 및 교양과목과 비교해 보

았다.

융합교육이 처음 도입된 2016년 1학기에는 융합교과

목 64개, 교양교과목 848개, 전공교과목 2176개가 개설되

어 융합교과목은 과목 수를 기준으로 전체 개설 교과목

3088개 중 2.1%에 해당하는 비중이었다. 이는 2016년 2

학기 70개, 2017년 1학기 152개, 2017년 2학기 141개로 증

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개설 교과목에서 융합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였다. Fig. 3

강좌의 평균 수강생수는 교과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

에서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관심

과 지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행 초기인 2016년 1학기 강좌당 41.7명의 학생이

수강한 융합교과목은 이후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

으며, 2017년에는 전 학기를 걸쳐 교양교과목보다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강좌당 평균 수강생수와 더불어 교과목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강률, 즉 수강정원 대비 실 수강 학생

수는 2016년 1학기 82.0%에서 시작하여학기가 거듭할수

록 꾸준히증가하여 2017년 2학기에는 91.5%를 기록하였

다. 이는 교양 88.7%, 전공 43.8%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

로 융합교과목의 효율성을 방증한다. 수강률이 점차 증

가하고 시행 2년차인 2017년에는 교양교과목의수강률마

저 추월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융합교과목 수강이라는 적극적 행위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Fig. 5

한편 융합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질적 평가를 알아보

기 위해 융합교과목 강의만족도 점수의추이를 살펴보았

다. 개설된 모든 전공, 교양, 융합교과목의 강의만족도평

가 점수의평균값을 조사한결과 2016년 1학기의 경우 융

합교과목의 강의평가점수는 평균 84.1점으로 교양 84.5

점, 전공 86.2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일반적으로 교양과목과 같이 비전공학생들을 대

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수강하는 과목의

강의만족도 평가점수는 전공과목의 그것에 비해낮은 수

준을 나타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융합교

과목의강의만족도 추이를살펴보면 2016학년 1학기 84.1

점에서 2016년 2학기 85.0점, 2017년 1학기 84.6점, 2017

년 2학기 84.8점으로 완만하게나마 높아지는 경향을 보

Fig. 3. Numbers and percent of convergence 

courses (years of 2016 and 2017)

Fig. 4. Average number of students in major, 

liberal arts, and convergence courses 

Fig. 5. Average enrollment rate in major, liberal 

arts, and convergence courses 

Fig. 6. Average course evaluation in major, 

liberal arts, and convergence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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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교양과 전공 교과목의 강의만족도 변화는 거

의 없는데 비해 융합교과목의 경우 학기가 지나면서 대

체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짧은 기간 동

안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학생 만족도면에서 제자리

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2 기업설계맞춤전공 운영

대학에서 이러한 융합모듈 교육과정을 도입하면 기업

맞춤형 전공을 매우 용이하게 신설할 수 있다. 지역 중소

기업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콘텐츠로 대학과 함께

교과목으로 설계하여 기존 교과목과 묶어서 융합모듈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의 요청으로 새롭게 개설한 융합모

듈과 대학 내에 기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융합모듈들을

결합하면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설계맞춤전공을 신설할

수 있다.

기업설계맞춤전공은 하나의 학과나 전공을 전혀 새로

운 형태로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의 기존 교육 콘

텐츠를 최대한 활용하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교육방법

이다. 기업의 필요와 학생의 관심이 만나 전공의 교육목

표를 수립하고 여기에 대학의 기본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을 접목하고 필요한 만큼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이며, 대학은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수월하게 기업이원하는 새로

운 전공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기업설계맞춤전공을 이수한 졸업생에게는 그 기업으

로 취업 혹은 적어도 인턴 채용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업

설계맞춤전공 신설과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향후 기업설계맞춤전공을 비롯

한 다양한 융합전공의 운영결과 및그 실질적 성과에 대

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혁신적인 실무융합교육시스템으로 융합

모듈 교육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의 학과 테두리

내의 전공영역과 공통 교양영역으로만 구분되었던 대학

교육과정에 타 전공 학생들을 위한 실무 전공영역인 융

합영역을 새롭게 추가하여 심화 전공교육을축소하는 대

신 실무 융합교육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융합교육을 위

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로 단순한 교과과정 개편 또는

비교과 활동 강화 등의 수준에 머무른 전략이었다면 이

는 대학 전체 교육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동일한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은 교육과정인

융합 모듈들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수많은 융합전공을 창

출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설계맞

춤전공을 저비용으로 수월하게 신설할 수 있다.

D 대학에서 이러한 융합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의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융합 모듈 교육

전략은 대학의 실무 융합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시스

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 과정 이후 안정

적인 융합모듈교육 성과를 도출하여 그 교육적 효율성을

재분석하고, 다양한 융합전공 또는 기업설계맞춤전공의

신설 현황 및 그 운영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융합모듈 교

육의 실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무엇보다 대학에서 새

로운 패러다임인 실무융합모듈 교육의 실제적인 문제점

과 현실적인 한계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개별과목의 개발에 필요한 요건이나

이들 과목의 연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별 모듈의 구성

조건 등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융합모듈의 개발과 운

영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모듈이나 전공 단위의 거시적

성과가 가시적인데 반해 개별 교과목의 성격이 융합적

내용을 기반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한 융합교육모델

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미시적인 차원의 과제들

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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